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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정부는 중동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
수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석유 수급을 

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.
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10. 조선일보는 ｢日 이어 호주도 한국 석유 제품 수출 확대 요청하
는데…」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 ㅇ 업계는 가동률 회복이 더딘 원인으로 내수 위축과 수출 상한을 꼽는다. 
4~6월 휘발유·경유·등유 내수는 전년보다 11% 줄었지만 수출은 23.4% 
감소했다. 

 ㅇ 업계에선 “최고가격제로 내수 가격에 상한이 걸려 있는 만큼 수출제한 
조치를 완화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야 한다”는 주장이 나온다.

< 산업부 입장 >

□ 그간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, 원유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
3월 13일부로 최고가격제 도입, 매점매석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
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

□ 특히,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, 경유, 
등유의 최고가격을 국제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 중입니다. 이럴 경우, 
높은 국제가격으로 인한 수출 쏠림과 국내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
정유업계의 휘발유, 경유, 등유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%를 
초과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

 ㅇ 올해 3~6월 정유업계의 휘발유, 경유, 등유 수출을 보면, 수출물량은 전
년동기 대비 78.7%로 정부가 허용하는 수출제한 물량에 미치지 못했습
니다. 반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.4% 증가하였고, 수출제한을 받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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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는 항공유, 윤활기유 등을 포함한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은 50.9%나 증
가하였습니다. 

 ㅇ 같은 기간 내수도 전년동기 대비 90.6%, 석유제품 총량은 82.8% 수준
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중동 위기로 원유수급이 감소하여 가동률도 줄었
기 때문입니다. 다행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유수급에 노력하여 7~8월 
가동률은 예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. 

□ 정부는 업계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
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
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석유가격 안정화와 수급 대응에 총
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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